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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온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서 본 연구는 

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콩의 생육 영향을 SPAR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고온 및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

종실 등숙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본시험은 SPAR에서 전주지역 2001∼2010년 현재 기후 조건으로 재배하였으며 종실비대기(R5)이후 약 40일간 현온 대비 –3, 

0, +3, +6°C의 온도 조건을 처리하였다. 또한 각 처리에 대해 지속관수/한발의 수분조건을 달리하여 종실등숙 특성을 비교분

석하였다. 고온 및 한발스트레스 분석은 SPAR의 군락광합성 측정과 적외선센서를 이용한 수분스트레스지수(CWSI) 측정을 

통해 정량화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고온 및 한발 등 등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하에서 콩 종실 등숙 반응을 구명하고 미래 기후변화 조건에서 안정적 수량 

확보가 가능한 등숙기 환경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. 9월 이후 등숙기간 동안 대기 온도와 수분 환경은 콩 군락광

합성 및 종실 등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. 등숙기 고온 환경은 한발 스트레스에 의한 군락광합성 및 종실 등숙속도의 감소를 

더욱 심화시켰는데 이러한 두 환경 요인간 상호작용 효과는 군락 광이용효율, 최대순동화율 등의 광합성 지표뿐 아니라 수분

스트레스지수(CWSI) 변동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. 이러한 광합성능의 저하는 엽 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종실로

의 동화산물 전류에도 영향을 미쳐 특히 립중의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. 립중은 현재 기후조건 대비 3도 내외의 온도 

변동 시 약 10%이내로 감소하였으나 6도 상승 처리에서는 약 19%로 감소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. 한발 스트레스는 다양한 

대기 온도 환경에서 립중을 35~61%까지 크게 감소시켜 고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. 다만 고온과 한발의 복합 스트레스

는 최종 기대 립중, 종실 등숙속도, 등숙기간 등 대부분의 등숙 지표들을 더욱 크게 감소시켜 두 환경요인간 상호작용 효과가 

단독으로 작용하는 각 스트레스 반응보다 더 강함을 확인하였다. 향후 미래에는 대기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발 스

트레스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콩 등숙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미래 이상기후에 

대응하고 안정적인 콩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등숙 기간 중 지속적인 관수 조치를 통해 복합 스트레스 환경에의 노출을 최소화

시키거나 고온등숙 및 한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배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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